
한화케미칼, 블로그로 이미지 개선
굴뚝산업 아닌 첨단산업 이미지 부각 … 삼성정밀화학도 SNS 마케팅

화학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스스로를 알리려는 <스킨십 마케팅>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한화케미칼(대표 방한홍)은 국내기업 최초로 스스로를 소재로 브랜드 웹툰을 만들 예정이다.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을 상대로 거래하는 B2B 업종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와의 접점이 거의 없어 웹툰을

통해 잘못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는 “석유화학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집약적 사업”이라면서 “우리는 석유화

학제품 뿐만 아니라 태양광·바이오·2차전지·나노소재 등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정밀화학(대표 성인희)도 SNS 마케팅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정밀화학 관계자는 “SNS 마케팅을 통해 화학기술의 유용성을 알리고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상장기업으로서 시장평가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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